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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광재단·공사협의회 창립회의 개최

13일 도내 4개 관광재단·2개 관광공사 총 6개 관광기관 대표 한 자리 모여

경남 대표 관광상품 개발·해외관광객 유치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경남도관광재단은 13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남해관광

문화재단 4개 관광재단과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개 관광공사의 대표들이 참석

한 가운데 ‘경남도관광재단·공사 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진주·통영·거제·밀양·남해) 산하 관광기관이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데 뭉쳤다.

경남도관광재단은 13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남해관

광문화재단 4개 관광재단과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개 관광공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관광재단·공사 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관광재단·공사 협의회는 도내 관광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경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날 협의회 창립회의에는 6개 기관별 대표자와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별 대

표 인사말, 협의회 개요 설명, 업무협약 체결,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경남 대표 관광상품 개발, 공동·협력사업 발굴·추진, 경남 관광

상품 공동 마케팅,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관광 수용태세 개선, 경남 마이스(MICE) 산

업 육성 협력 등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서로 결집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협의회가 경남대표 관광상품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역의 관광역량을 결집시켜 경남 관광산업 진흥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과 상호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분야 긴급현안 및 기관별 요청사

항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공동선언문 채택,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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